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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에 타  과   심 －

1)엄미 *

1. 다 사  학  상상  그리고 

2. 근  민 가   역

3. 주  별  

4. 상상  공감과 통  시학

5. 결

� 마 �  산업연  고용허가  그리고 주 동  과 한  여 과

   에 한   사실주  다룬 다. 본고  � 마

�에 재  주 동  러싼  사  학  사  충돌 상  

고, 학  상상   어  하  가  엇 가  살펴보 다.

고용허가  시행  고 시  체  단 과 강  에 여  주

동 들   죽 과 린  상  민 가 에   특 가  

시민에게만 귀  리  보여 다. 한편  과 한  여  결 에 

타 , 주 에 각한 가    한 민 가  경계 

에 다  니다. 컨  든 리  탈당한 채, 거  생 만 재하  

주 동  간과 시민, 생과 간  연    질  

우  근 주  허  폭 한다.

� 마 �  러한  한계  극복하  해 신우에 한 동 시 과  통

해 독  하여  상상  공감  하도  만든다. 에 한 감과 연  감

 하여 에 한 감  창 하  것 다. 가 가  공감  

 해 통   강 한다.   통해 과 티 트  신 ,

에  용어  포함한 다 한 어  들  언어 원  계  시

* 강 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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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에 타  어들 다. 러한 통  언어  하  � 마 �

 학  상상  연주  민 주 에 한 질   들어가 체계  

개 시  향     것 다.(주 어:  사, 학  상상 , 주

동 , , 시민 , 민 가, 근 주 , 사 , 공감, 통)

1. 다 사  학  상상  그리고 

  신  � 마 �  상  에 타  과  

 고찰하고  한다. � 마 �  가 신  리  동  다

 살  계    연재하  시 했다1)  언에 도   

듯 , 2003  7월 가 주 동 에 해 고용허가 (  근  

고용 등에 한 )  채택한 시 에 었다. 고용허가  산업연

보다 진   었지만 산업 연 가  폐지  것도 니고,

사업  동  도 보 지  주 동  본   동  

보 에 한계  지니고 었다. 2004  11월 후, 고용허가  시행에  

시  4  상  체  주 동 에 한  단  강  

 에 시달리  동 들   목   상  었다.

� 마 �  러한 과  생생  하   동 에 한  

도   용  과 비합리     한 다.

체  산업연 생 도, 고용허가 도 그리고  동  결

한 한  여      사실  다루고 다.

그동  � 마 �에 한 연  여러 에  행 었다.  주 

동  연민과 동  상  그림  타 담  험  시

다2)  등 주 동  재 상   연 가 다. 그런가 하  �

1) 신, ｢ 가후 -  그리운 ｣, � 마 �, 한겨  , 2005, 395

쪽. � 마 �  2004  1월  2004  12월 지 한겨 신 에 연재 었다.

연재 간  1 간 계  주 동 들  동 당 간과도 겹 다.  

에  2005 에  단행본  트  삼 , 용  쪽 만 시하

 한다.

2) ,｢ 포  플  - 2000  에 상  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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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 타  신  상상  맹  비 하  내용도 주  룬다.

 들어 “ 마  용하고 신  것  하   고통  어진다고 

보   생산  사  하  어 다. 삶  체  맥  에  생  

미  어  삶  에 지에 해당하   다”3)  등  가 

그것 다.

한편 다 가   에  � 마 �  연 한 들   

 한  주    본주  폭  고 한 

 지만, 극  상    어 니  미지  재생산

하  과  신  상상  통해 상학   하

고 다4)고 한계  지 했다. 한  빈  신   주 동

 결 함  식간에 경 과  상   여 주체가 가

 민 / 가  고  거 하  복  주체  거듭 지만, 월  

지   들, 그 들  원한 /어 니  통해 러운 마

 주 식    타  여  신 에 여한다5)

 다  가  별  재  상에 주목한다.

비  근에 , 주 동  사  하고  산

해 내  본주  가 과 지  본  지  커니  고

할 필 가 6)  강 한 연   에 시사하  가 다.  

에 상  주 동  통해 민 가  주 에 한  

찰  갈   가  시하고  것 다. 본고  러한 

주 ｣,�시학과 언어학�17 , 시학과 언어학 , 2009.

3) 우한용, ｢21  한 사  다 과  망｣, � 연 � 40 , 한

학 , 2008, 21쪽.

4) 경, ｢2000  가 사에 타  다 주  마｣, � 연 �

40 , 한 학 , 2008, 37쪽.

5) , ｢2000  한  에  ‘다 가 ’  별  재  상 연 ｣, �

여 학연 �22 , 한 여 학학 , 2009, 22쪽.

6) 진, ｢ 신 편  � 마 �에 타  주 동  재  미지  

민 가  ｣, � 학 연 �40 , 학 학 , 2010.  

한 ｢  주  상  우리  타 담 ｣(� 학 연 �40

, 학 학 , 2010)에  러한 시각    에 해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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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주 동  상  주민  과  에 

주목하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 주  시 경 가  본   지  동

 근   경과  탈 하고 새 운 경과  개  재

7)하도  만들고 다. 우리 도  지  동  가  가  맥

 에  주 동  결  주여   통해 다 사  

격한 변  겪고 다. 러한 변  2000  후  에 도 

다. 경  ｢  한 ｣(� 학과 사 �, 2003 ), 재  ｢

리｣(�창 과 비평�, 2004 가 ), ｢ 개   쏘냐｣(�내  여  가�,

2005 겨울 ), 규  ｢  사냥꾼｣(� 학동 � 2005 여 ), 공

 ｢ 한 ｣(�창 과 비평� 2005 가 ) 등에  주 동  결  

주여  다  사  하   상상  한 원천  고 

   다.  들 한 한결같  주 동  상  통해 

민 가에 한  개  고 다.   

 주 동 들  재  민 가가 민과 비 민, 시민과 비시민  

주  통해 리  주 하고 과 시민  등  통해 간  열

하   하게 만드  것 다. 다시 말해 주 동  간  타

고  리   보편 과 민 가  원에게만 주어지  시민

 개  특  사  충돌  보여주  지  고 다.

본고에  다  사 에  욱   에 없  경   사

들에 한 과 가   에 천착하여 학  상상

 러한 ,  실에 어 한 변  가  공할  가 탐

색하고  한다.

실 학과  각  다  시   가지고 충돌  킬  

 역 다. 학에  간  삶과 실  하   재가 

 용하  것  니 , 개   독  해함   

체가   보여주  다.8)  학  통해 

7) , ｢  것  니다｣, � 학동 �, 2006 겨울 , 431쪽.

8)  지향하   그 격상 민주사 에  개   리  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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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들여다 볼   다  습   과 강 ,

질  합리   에 감 어진 비합리  하게 드러 다  것

다.

과 학   주 하고   브루 에 하  학  내러

티브  도  겉  보  실  계  실  감 시 지  

가  여  것 다. 그  학에 해 산  내러티브  과거   

결 고 하  체계  가  변 사들  신들   

 하  과 그것  사들   주  역하  에 향  

다고 한다. 가 계에 한 학   변 가 체계  들어

갈   체  체계  시  한 계  마 할 도 다9)고 

말한다.

18 에 쓰여진 리처드  � �(1740)  � 리사�(1780) 그리고 

루  �신엘 �(1761)가 독  하여  평등과 공감  감각  하

게 했고, 독  타 과 동 시하  공감  해  탄생  가 했

다10)  지 도  뒷 한다. 가  �빌헬  마  업

사   립하  실천  과  갖고 지만, 학에   개  

경우 개  가  립  사   집단   시하여 공동체 에

 개  립  상징  갈등과 쟁  통하여 루어진다   각시 다.

경도, ｢ 과 학:  ｣, �새한 어 학� 48  1 , 2006, 88쪽.

9) Jerome Seymour Bruner 지 , 강 ․ 경  , � / 학/ 간  삶  말

하다-  만들 �, 과학사, 2010, 85쪽.  브루  체  할

 상  러티브  목 리  해리엇 비처 우  �톰  원

막�  실  미  체계에 들어 차별  폐지하  에 여한 

 다고 한다. Jerome Seymour Bruner 지 , 강 ․ 경  ,  책,

93쪽. 학  특질   사에 한 지식 말   실에 통찰  

공한다  것  과 학  연계  주도했  가들  공통  견해 다.

사  통해  본질에 한 해  심 할  다   학  

간 에 한 통찰과 어  내용  간 할   근거  보하  

것 다. 경도,｢헤  ; 과 학  사 략｣,�새한 어 학�

51  3 , 2009. 184쪽.

10) 한체 식    들에  등  신  통해 신  내  감

 하고  개체  변 한다.  에  여  거  

든 행동   사 가 과하  한들에 맞  여 지  었다.

 여 들과 동 시하  독  든 사 , 심지어 여 도 독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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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같   1948  엔 에  채택  계 언

(Universal Declaration Human Rights)  간  에 한 플  고했

다11)   과 학  상 용   보여 다고 하겠다.  학  

도   용  실에 들어 실  새 운 사  맥  창 할 

 다  가  언한다.

� 마 �  상당한 량  할 하여, 사실주  에 한  

사  허  학  사  충돌   보여 다. 그 충돌  다  

사 에  첨 한 갈등  고  민 가  주    그

  주 동  과 시민   포함한다. 본고  � 마

�에 재    살피고 학  상상   어  하  

가  어 한 것 가  규 하고  한다. 컨   연   학 

연 에  간과 어   역  학 연  상  어들여 학과 

  색하고  하  시도 도 하다.

2. 근  민 가   역  

� 마 �  주 동 들  업 과 사 에  겪  해 상  

하게 그리고 다. 들  고향에  브 커에게 비싼 가  고 

리  드림    산업연 생  한 에 다.

것  닫게 다.   한   시   탄생시 (1776  

미  ‘독립 언 ’, 1789  ‘프  ’)  했다. 18 에 독 들  

  통해 타 들  신처럼 동 한 내  감  지닌 재  보게 

 공감  하   웠다.  들  독  통해 타  

게 근본  동등하게 생각하도  움    었다.  새

운 독  새 운 개  경험(공감)  창 했고 그것  다시 새 운 사  

 ( )  낳  것 다. 린 헌트 지 , 진  , �  

�, 돌 게, 2009. 43-82쪽 참 .

11) 근    식 에  간  에 한 규  

 플  한다. Slaughter, Joseph R, Human Rights, Inc; the world novel,

narrative form and international law,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7. p,93.



상상  공감, 통  시학/ 엄미  189

1993  실시  ‘  산업연 도’  업   해결하고 

산업연  생 도 업 과 규  하 ,    도 하

 해 만들어  미 도 체에 결함  었다. 주 동 들  

근 상 동 가 니었  에 , 시간 동에 었

고, 동  용과 산재보험, 료보험 등  사 복지 도에  었

다.12) 한 연 생에게  업     리가 없었고 고용주  

억 과 포가 심했다. 런 건  해 산업체에  근 하  연 생들

에게  산업재해가 많  생했고 차별, 체 , 여  , 강

동, 감 , 타   등  린  빈 했다. 에 고용주  폭

 참지 못하고 동     얻  해 업  탈해 미

등  동 가  사 가 어 다.13) 미등  동 가  다시 고

 돌 가고 싶어도 여 과 체 비 도 없고, 사에 막 한 돈  지

했  에 돌 갈 가 없다. 욱  그들  가  게 만드  것  

신만  지하  고 에  가 들 다. 가    통해 산업

연  합리  다 과 같  시한다.

한 에 가   1500 , 많  3000  상  들어갑니다. 5000  게 

들여   사 도 어 . 업 동 합만 해도  동  한 사  들어

 마다 리 리 해  한  십만 원   챙 다고 해 .  

동   보내  사,  사, 사에  돈 고, 게 게 사

에 도 돈 고, 브 커들도 돈 어  해 . 돈 많  사  게 어  

지 . 돈, 돈, 돈 가 어지  거 . 주린 짐승들  감  견하고 

 달 들어  ,  없   할 것 없   다리고  고,  엉  

고  고,  갈비 고,   해  고, 런 식  거지 . 한  

에  공식  운 하  산업 연 생 도  비   체  고 

보  다 같 . 다 어 고 착취해 . 도  그 게 돼 어 . 도 고 

 에 . 그 도 리  드림  쫓 지 . (81쪽)

12) , ｢한  주 동 운동  과 격 변  -고용허가  도  시  

동 당 단 사  심 ｣, 공 학  사 , 2005, 41쪽.

13) 진, ｢ 과 탈근  시민  담  - 내 주 동  사  심 ｣,

울  사 , 2008. 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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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에  주 동 들  가 에  어 고  빚  얻어 지 

사에 막 한 돈  지 하고 한 에 지  과  어 

다. 그들  리  드림  곧 산업연 생 지 과  어도  용

지  실과 동  런 리  보 지 못하  실에 해 

산산  지고 만다.

,  어 .

연 생들, 만 해주  월  도 다 열심  할 거 . 강 립 도 

 돼 . 사  그  거,  돼 . 한   새 계

 강  만드   돼 . 프  병원 료비, 사     거

. 여  빼   것도  고 강  쫒 내  것, 돼 , 사

님  마  쫒 내거  주지 못하게 한  , 돼 어 . 연 생 보

지 , 근 , 우리도 , , 훌 해 . 그러   하  사 님,

님, 리업체 직원 없어 . 동 도 다 고 다고 우린 생각해 .  해

달 고 우리가 말하  우린 트만  돌 가  돼 . 할  별  없어

.(91-92쪽)

 동 들 연 생  들어 도 사 도  건  돌

가도  돼 거든 . 다   취업할  없고 시 주지도 . 리업체도 

리비만 고 에 . 다들 천  빚 얻어  그냥   돌

가 . 지, 어 니, 삼  고 ,  다 죽게돼 . 빚 에 살 가 없  

거지 . 그런  그런 거 생각해주  사 , 그런 거 생각해주  , 한 에 없어 .

동 에  해    것도 그동  못  월 , 어떻게 게 해주 고 한

다 그 도 . 그 지만 사비 ,  동    운 건 돌 가 ,

니   돌 가 , 그거 .(92-93쪽)

용  산업연 생  보 하  14)  어도 용   루어

14) 1995  2월 14  동  ‘ 동  규 258   산업 연 생  보  

 리에 한 지 ’  하여,  연 생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료보험  용과 근  상  강  근  지, 지 , 청산, 동

시간   등  보    도  근거  마 했다. 그러   실

 사업 에  실했다.  들어 당시 근   29 에 하  강

  지 고 었지만  산업연 생 사용업체에  그들  월

에     떼어 강  하도  하 다. 진,   

39쪽.  업청 고시 ‘  산업연 도 운 에 한 지 ’  23  

 사에 한  가 항에 해 도  뒷 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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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산업체  실과  체    재  연  사

가 망하  그들  런 보    없  상  보여 다. 주 동

들  다니  사가 도 거  산업재해  가 거   병에 걸

리게    돌 가 만 한다. 사비  다니  사가 도가 

 체 가  신 다. 그들    돌 가지  해 

처럼  다쳐 다리  어도, 처럼 프 에 가   개  

도 산재보험  용 지 못하고 징과 같  한 에  처  운 말

 “ 마” 도  에 시달리 , “색   매 ” 차별  

겪 도 할 에 없다.

 사비 에 한 사  그  찾  한 에 지만 지갑  통째

  당하  에  체 가 고 만다. 그  지갑  어 린 

후    여주  에  하다가 시  근   공  

직  다. 그러   공  상 한  들겨 맞  피 가 고

도 도리어 폭  다  신고  당하고, 감 에 갈  워 도망

다. 그 후  변 리 트 공  하다가 청 지 만드  공 에  

샌드  다  직원  하다가 죽어 고 도망쳐  상태다.  

 하  에 한 직원과 심각한 거리가 어진 게 다. “우리

 직원,  동 , 우리  주 ,  비”, “ 고 고프고 천

도  당  계  들에게 가  필 하냐” 고 리 지  한  

직원들  내 경찰 지   경찰  피해 상에  뛰어내리다

가  가 다. 게 당한 포에 시달  상처  어도  

미등  동  에 강  당할  목 리  낼 가 없다.

한편 사비  같  여  주  경우  과 체  태에  여러 

가지 첩  체  보여 다. 여  주  결  업 에  

비 업 사 등 얼리티  매개  한 주가 주  루어 별  

주  특징  보 고 다. 들   3D업 에 체 동  

질  주 동  탈  지하  한 단  쓰 다. 동훈,｢차별

과 연 ;  동  해 실태  극복 ｣,�창 과 비평� 2001  

여 (통  112 ),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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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하   여 들  많  경우 결  식과 과 

몸  상 가 루어지   산업에  식   고 별  

 주 식   것 다.15)

공  � 가 �에    빠   비  마 하  

해  각 과 결 해 한 에 지만 편  폭 에 못 겨 집  

뛰쳐   체 가 다. 후 식당  하  게   사 에 

해 가리 동   도우미  하다가 내 용 에 해 살해 당한다.

재  ｢  개   쏘냐｣에  러시  민 용단원 었  쏘냐  

통  러시 식 용  공연하  곳에  하  하고 한 에 지만 

브 커에게  럽에  하  트립 가 고 만다. 그  신  

 브 커  타  폭행에 못 겨 그   찌 고 도망 지만 

곧 게 다.

사비  역시 처 에 산업연 생  한 에 다. 그러  사가 도가 

 망하  동 단 주 에  하  습  에 해 각 다. 그

 8   맏  월  도 고향에 보내  신  없다. 트만

에  그 에게 한  “ 운 , 꿈  다 루어지  샹그리  같

 ” 다. 그러  한 에  그 가 처  당한  강간 었다. 첫 

직 에  경리과  한다고  고 가 해 다고 얼 고, 항

하  트만  보내겠다고 했  것 다. 결  연  한 사가 

망해  체 가  그 가 택한  얼리티  매개  한 

 도우미다. 처럼 여  주 동  얼리티   항상  상

에 어  것 다. 특  쏘냐  사비  경우  주 여  

얼리티가 주한 지역  들에게 식민   경향   보여 다.

합  체 든 체 든 그들에게  필 한 것  돈 에 

“ 간  우” 다. 그러  들  한  간  리마 도 보 지 

못한 채 차별과 시 에 차별   용  감 해 만 했다. 민

가가   극  해 고 한 주 동  도에  주 동

15) , ｢ 주여  포  - 별 업, , 타  얼리

티｣, �한 사 학� 38집 2 , 한 사 학 , 2004,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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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과 민  니  리  처 , 통  상  ‘ 동 ’ 만 

재했  것 다.16)  체 , 해, 비리  얼룩  산업연

가 폐지 고  실시  고용허가 17)에 도 마찬가지 다.

고용허가  상  동 3  하고 , 1  단  계

 연 하여 내 체 간  3  한 하고, 계  연  여 에 한 

 한  사업주에게 주고 므  실질  행사가 어 운 편

어  동 3  사실상 한 었다. 한 동 에게 사업  동  

 여하지 고 가 동  허하 , 미등  동   해결하지 못

하므  산업연  도  다 없었다. 결  주 동 들  다  본

 동  어  뿐만 니  가 과 함께 살 갈  

 간  리 한 리지 못하고  편 었다.18)

� 마 �에  “ 상  해 ”   게 웃 , 신우에게 “언  

 꺼내 리고 싶  어린  같 ”  “ 상  해 ”  

공동체  사  변하게  계  고용허가  실시  고 행해진 

체  단 과 강  다.   시행  해  에 체

 해  많   근 들  리할 필 가 었  것 다. 4  

16) 동훈, ｢  동  -‘ 가  주 ’과 ‘ 민  본 ’  ‘ 간  

본 ’  상충  검 ｣, �민주주  � 5  2 , 학  5․18연

, 2005, 69쪽. 통에   민 주  개  신 하  한  사 에

  동 가 착하여 단 민  신  훼 하  것  원  고 

다. 주 동 들  동   시민 에 해  철 하게 타  민

가  주 동  리  주 행사  취지에  당 한다. 동훈, ｢

 동 동과  동  시민 에 한 연 ｣, �민주주  �

7  2 ,  학  5․18연 , 2007, 370쪽.

17) 2004  8월 17  생산 직  동  상  ‘  근  

고용 등에 한 ’  시행 었다. 고용허가 도  내 동  고용  

식  지하   내에  한    하 , 근  상 

근  신  여하여 에  차별  철폐하  것  핵심 내용  한

다,  산업연 도  운 하고  업 별 단체   마하  해 

시  산업연 도  병행하  태  실시 도 했다. 그러다가 2007

 원 하여 산업연  폐지 다. 동훈,  , 40-43쪽.

18) 경 , ｢어  다 주 가｣, �한 에  다 주 - 실과 쟁 �, 한울,

2007,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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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체  건 강   상  었다. 2003  당시 4  상 

 사   동  40만  20만  었다.19) 한  지

에도 하고 고향에 돌 가지   돌 갈  없  주 동

들  집행  한 강   해 움 에 빠진다. 고 강

 에 한 과 고통  못 겨 리  사  다 , 시

 비쿠, 우 탄  과 , 러시  사  드 , 동포 

강태걸, 시  리 , 동포 원   등 주 동  8  

연달  목   사건  생한다.

동료들  죽  목도하게   “강  하고 연 도 철

폐  미등  주 동   합 ”  하  에 합 한다.

가 신만  한 삶에  어  주 동  공동체   한  동

 함께 연 하고  한다. 그  “타  삶에 헌신하고 싶  ”  가슴에 

고 비   통해 신  욱 단단해지고 “생각하  ”  얻게 

었다고 말한다. 그러   한계에 다다  그  결   상  

해 가 ‘ 상 죽 지 마 ’ 고 쓴 막  내  고 산

한다. 시  집어 쓴 몸에  고 시청   향해 몸  진 

것 다.

 산   가    내몰  당하  신체,  사

20)에 다  니다. ‘ 민’  원  가에 해 시민  보

고  생 도 가  계에  규 다  근  민 가  보

  고 한다 , 비 민   민 가에 한  

19) 신,  책, 240쪽.

20)  사   계에  어 연상태  내동 쳐진 재

다.  사 가 다  것   고 보  삶에  런 보

도 도 없  연  삶,  ‘ 거  삶’  한다  것  미한다.

그리고 거  삶  연  것  니  질  하  에 해 

만들어진다.   사 에게 등  돌림  신   극 시

다.  에  사  질 에  어 지만  그 사실  

통해 질  한 계  맺게 다. 태 , ｢  철학-  감

 �  사 :통 과 거  삶�｣, � 학과 사 �  67 , 학과 

지 사, 2004, 1286-1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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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21)에   에 없었다.   비 한 주 동 들  연

쇄  죽  민 가  도 에   신 가   

것  특  가  시민들에게 귀  리  태  취하지 못하  

시  보 지 못하   런 실 도 없다22)  것  보여 다.

린  러 갔다가 새벽  도심에  112, 119  없  원  청

했   도움도 지 못한 채 동사한 원  가 죽   계 

  에  시 었다  사실   개  보편 과 시민  개

 특  사  충돌   한다. 컨   비 한  동

 질  우  주     맹목  , 간과 

민     질  23)  하  것 다.

한편  미등  주  단 과 강  근  가에   폭

 동하  고  식   한다. 주 동   민 가

 상  만듦  민   상  만들어 내  역

할  할  고 주   그 상  통해 지  가 해진다. 주 

동     원하고 그들    에  

직 하  험  강 하   결  내 에 한 상  강 하고 주

 만  폐하  결과  낳   다.24) 결  주 동  재  

민 가  주  개 에 내재한  같   근본  하고 민

가  리  어  새 운 시민들  창 해  할 필  하

 것 다.

21) 근    개  연 에  했지만 근  민 가에 편

 과 에   시민 만 재하게 었다.  간  리 에  

간  시민 만 재하 고  리  시민  리  가 한 것 다.

, � �, 책 상, 2008, 82-84쪽.

22)  감  지 , 진우 , �  사 �, 새 결, 2008, 245쪽.

23) ,  , 432쪽.

24) 진,  ,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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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별  

신우  비  사비 에 한 사  내 지 못한 지만, 강한 

마에  그  사 하게 다.  과  사 에  가 생  

그  결 하여 한 에  살 것  꿈꾼다. 그러  에  동  사

에 빠  어  한  여  살 사건 보도  보게 다. 그  직 

공 에 다니다가 리  사 과 사 에 빠 고,  주   뿌

리 고 곧 동거생 에 들어갔  지 낳 다. 그러  신고가 

다.  빠  에 등재  간  한 리  사  

므  리  보내 만 한다  사실에 경 하고 만 것 다.  보도  

한 신우   충격  다.

 어리 게도 그동    결 만 하   곧 한  사   

 고 었다. 미   여 과 결 하여 비  게 미  신  득

하  들   많   었다. 미  에  낳   건 

미   지주  원 도 우리 엔 없다  사실 차 그 지 

 미처 고 었다. 그 사  내겔 많  걸 가 쳤다. 주  말  

처  웠고, 과  복 한 결  차도  게 었다. 단 상 편  

  돌 가 복 하고 다 운 차   동거(F-1) 비  

 한다  사실만 고도 한  다. 동거 비  취업  합

 할  없  비 다. 게다가 그  2  상  상태  함께 거주해  

할 뿐 니 , 3000만 원 상  재산  보 해  겨우 귀 신청  할  었다.

합 취업  가 한 동거 비  2  상 거주하  것도 어 거니  3000

만 원 상  재산  보 하  욱 어 울 다. 귀  달리 귀

 얻  택  귀  필 시험  다  사실 도 다.(180쪽)

신우  과 함께     결 귀 뿐 , 그 마  

시간  고 험 한 도   통과해  비  가 하다    망

 다. 그  신  원하  사  게 택했고,  에  함

께 거주하고  할  그 택 한 울 것 고 여겼다. 그러  한

사 에  주 동  사 할 , 함께 거주할  그리 게 얻어지

 것  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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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결 과 한  계 통  심  하  가

다. 한  과 결 한  여  결  과 주민등 에 

등재 과 동시에 가  시민 가 다. 하지만 한  여 과 결 한 

 들  시민 가   없   그 체  격 차  

들 도   차별  용 었다. 한  가  주 여  

편에게  재  하  에 그들  극  들 지만  

다  가  주  들   없다  것 다.   과 결

한 한  여  산한 들  생지가 한 고   한쪽  한

에도 하고  취득     살  했다. 들

 비 민  단 체  후 본  귀 해  하  재  간주 다.

과 신우 사 에 태어  린(마 )  지  고향에   향

하  “  가, 한 가, 가, 니  미 가”  

질 과 함께  본질       보여 다.

러한 어 움에 직 한 결  가 들  탄원  1997   

개 었다. 그 결과 한  여  주가 고 들  주   

  게 다. 그러  주 동  편  여  동  보 커  

함께 거주할 리 차  탈당했다. 주 동    

 돌 가 합  취업  할 도 없  F-1비   했고,

귀 신청  하 도 용 과 같  다 운 건  다. 도  차

별에 한 꾸 한 항  2000   시행  개 었고 한 여

과 결 한  들  F-2비  통해 동 과 거주  득할  

게 었다. 러한 체 격 여  별 계에  한  여  가 

한  보다 하 에  미하고, 주 동  신    

 여 보다도 하 에  한다.  가가 주 동   

주  지하고  하  목 에  결  하  주 동   

사  시 고  하  도  지해  도  차별  

차별  것 다.25)

25) 상 과  내용  실, ｢ 탄 주 동  결 한 여 들

 ｣, �한 에  다 주 �(한울, 2007,168-175쪽)  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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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한  여  사 에 태어   한 시민  

 고 생한 경우가 니 , 그것도 시민  지가 니   

차별   했다. 통  시하  주 에 한  시민  

 한에 만  여  근  민 가  폭  다시 한  

하  것 다. 통에 각한 과  어  간  시민 지 

닌지  하고 한하고  한 도  다.

한편 과 결 하고  하  신우   진 과 후진  가 

간  계에  3  신   택했다  , 주  가운 

시  도 한다. 신우가 가진  빠가  사   사

실  게   빠  6개월   태  지우  과 함께 신우

 한다. 미 에   엘에  폭동  지  동생  고,

철 한  우월주   차별  경험했지만 그  내  가

 주 에  어 지 못한다. 처럼 한  여   , 그것

도 가 한  과  결  승   도 사  통 상

도 게 용 지 다.  결  민   리

 해도 어 든 민   리  생산   해 여  그것  

  민  주  에 지 다  계주  통과 사고 

다. 게다가 진  신    니  가 한 에  돈 

러  주 동  결 하  행 가 거  민 에 한 신26)  여겨

지  다. 여  철 한 주  주 에 각한 가  

  실상  할  다.

한편 한  ‘다 가  지원 ’    상도 한  과 

 여   가 다.  주  동  결  민  가

에  맞  주도  다 책에  주  27)  뿐만 

26) ,  , 100쪽.

27) 결  민  가  상  하   다  책 역시 가  주

에 근거한 동 주  원  고 하고 다.  결  민  가  심

주  한  과  여  함  한  여 과  

 주변  한다. 한편 한  과 결 한  여 들  가

 주  한  사   에  통합 어  할 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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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 다 가 에 한 도에 도 므   당하고 

다. 한 에 체 한 지 10여   주 동 들  가 가하고 

 상 에  들  다  가  책에  한 것  철  민  재생

산에 여하  주민 여  시민 만  허용하  민 가  경계 

에 다  니다.

신우   과  결 에 해 철 하게 타   에  3

계  내  살 가  어 움  닫게 다. 그리고 내 과 

 차별하   실체  실감한 후, 픈 사 들에게 신  트  

내주 지 과 그  동료들    동  운동  극 지

원하게 다.

4. 상상  공감과 통  시학

� 마 �  신우   사   본 사  하  그들  

러싼 산업 연 , 고용허가 ,  등  사   다  심

 개하고 다. 상당한 량  할 하여 사실주  한 

 한  사  다  실에 한 생생한 언  근  민 가  

과 찰  하  한 략 도 하다.

 7   � 마 �  ‘ 망  7 지 가  ’에   

 하고, 에필 그  ‘2021-  가  ’  린  시

  경우  하   신우가   한다. 독

 신우  시․공간, 심리 ,  에  허 계  지각하고 식

하게  것 다.  주  ‘ 망  가  ’에 도 그가  에

 사비  찾  한 에 지  과 과 공 에  겪  해 그리

고  용  차별  루어지  실  신우에게 하  식

 어 어 독  한 신우  같   에 게 다.

경 , ｢어  다 주 가｣, �한 에  다 주 - 실과 쟁 �, 한울,

2007, 31쪽.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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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식  독 에게 신우  변 하  내   감  하도

 만드  동 시  과  낳 다.

상  차갑고 하다고 믿  냉  신우   통해 비

 신  상처가  듯한  다. 말 에    

“  사 들  미 상실하고 만 계”  견지하고  본  한 

청 다. 신우  에게  운  마   과 같  

사  운다. 그 가 에게  본 것  리  드림   미

 갔다가 상과 실  다 어  지  습 다. 그  엘에  

폭동  지  빠  상  었다. 후 미 사 에  

  하지 못한 채 10  보냈고, 신  단독  폐시

고  한 결 에 실 하  등 내내  본질  감에  어

지 못한다. 그  신   미 에  경험   주

동  한 에  체험과 병 시  동질감  다. 가 그

 동료들  만  가 한 에   동 에 한 시  차별  

삼  민 과 가에 해 감  갖고, 우리   해 편  

만든  해 그들  강  쫓겨 게  공  다.

다  가 니  우리가   살 고 고, 게 만든  동

들 었다. 고프지  우리가 하  싫  럽고 험하고 든  시  

해 갖   착취  시  우리  만들어 고 그들  

러들  후,  개  삼  그들  비하게 내몰겠다  뻔뻔하고 

한, 내 에 해 그 간  도 가 났다.(257쪽)

용  고용허가  시행  고 실시  체  강 단 과 

 공포에 싸  미등  주 동 들  달  목   사건  

생하  고  돌 갈 도 없  그들  상 에 한 고 가  없  

도  폭  비 하  다. 한편 그   통해 주 동

들  해하고 들 지만, 강  하  에 합 한 

 린과 신  어지  것 같  한 마  감  가 없다.

삭 한 사실 에 상처  것  니 , 폭  간사냥에 망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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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니 ,   린 것 같   상처 다. 어도 그 간 

  린 것  실했다. 그  망과 가 만들어  신  에 그곳

에 었지만  사  에 그곳에 었다.   린다  내겐 그 

차  미도 없  것 었다.(321쪽)

신우  에 한 사  그  지향과 울   그동   

다해 다고 생각했다. 그것  지  지  해 다. 그런  

에   삭 한  보고 낯   “사  었다  

린 상실감”에 해진다. 신우  하  주 동 들에 한  

해  연민  가슴에  차 도 그들 에  빼 겼고  

가  다고 생각하  것 다. 사 과 가  지 내고 싶  그

 망  주 동 에 한 연민과 계 해  충돌한다.

생각하  십여  함께 생 할 에도 에   재울 생각   

한 것  사실 었다.  린과 , 우리 가  었 니 . 가 ……

고  얼거 다.  한계가  거  었다. 한  사  에 사

비   징과 리   낮춰 보지   그들과 함께 살 

차, 상   그들 도  가 들  지 고  하  본 에  움직

 것 다.  그런 에   마지 과 같 다. 그곳  한 내가 지

 할 가  공간 었고, 그  에  에  사 들  처럼 

 몸  워  에도   들  생각 같  건  해보지 었

고, 가  주 에 빠진 그   그게 당연한 었다.(290쪽)

그   에 픈 사  집   간 하고 돌보   꺼

 원했다. 하지만 막상 그들  해 헌신하 도 지  내어  

 없었다. “ 연 에 신  한  사 고 집주  에 그들과  

하  것  당연  여겼 지도 다”고 고 한다. 러한 신우  내

 가다 보  민 주  가 주 에  어  타 , 타민  건 없

 들  게 얼마  든 가    다. 리  연

했다고 생각할지 도 그들과  사 에  “민  강, 우열  강, 피 색  

강”  건  것    다. 그리고  가  에 

당할 에  다  민 고  “가 과 가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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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만 하 가” 고 신우가 없  하   민 가가 가 주

에 한 태  다시 한  식하게 만들고,  민 만  보

하   도  벽  실감  한다.  독 들  연 럽게   지

 동 건에 해 찰할   계  공하  것 도 하다.

가  신우가  가 만 생각하   사 과 주 동  

상  타  들 고 해하고  하  마  사 에  없  갈등

하  습  통해 타 에 한 해  공감  필  역 한다.  

  신우  내  보  독  하여  극  

타 과  동 시하여 타 도  같다  믿 ,  ‘상상  공감’28)

 창 하고  하  것 다. 공감  타 도 우리 신과 다   없  

고 생각한다  것  하  것 다.  타  우리  내  감 들  

근본  동질 , 한 격체   당하게 리 고, 리

 상태 그  보  한다  것  하  것 다. 한편  

게  신  하  것, 든 타 가 평등하게  한다  

식에 근거  다.29) 주 동  상  타   

고 평등한, 우리  같  간  리  가진 주체 다. � 마 �  

 그들  한  마 도 탈하  근 가  질  비 하고,

그러한 에 한 감과 연  감  러  공감  창 하고  

한다. 타  재  상  해하고 간에 한 에 없  할 

  감  하  것 다.

가 가  상상  공감   해 엇보다  통하  것  

하다고 강 한다. 주 동 들  한 사 에  재하  재감

 여 지 못하 , 민 가  주  에 거  생  재한다.

언  경  당할 에 처한 그들  공 역에  신  경

28) 린 헌트  트  신 과  민 주  에 필 한 ‘상상  

공동체’  창 했듯 ,  내  에 한 새 운 감각  낳  

‘상상  공감’  창 했다고 한다. 그에 하  공감  찰  믿 , 타  

신과 같다  상상  필 한 만  만들어 다 보다  상상 었다. 린 헌트 지

, 진  ,  책, 35쪽.

29) 린 헌트 지 , 진  ,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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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재 할   리  담 원  가지지 못한다. 그들  한

어   사할  없어 도 하지만 가 한  민  

타  주  한 계  언어  동하  다. 린 월

 달  비쿠  당한  “빨갱 , 체 ”  질  

살 당한다. 사비 가 여   처  운 말  “  , ” 다. “

에도 해가 냐?, 니   여 들도  낳냐?”, “만   게 니

. 마,  새 , 공 에 가  그 게  사  주 많 .”처

럼  시  만  뿐 주 동 들과   타   

루어지지 다. 그들  담 원과 언어 원  계 에   채 

할 에 없다.

타 에게 언할     그것  가  본  

다.30) � 마 �에   , 티 트  신  에  용어  

포함한 어  계 해  들 다.   도 한 ‘ 마 ’

 “ 하 ,  가 , 어  , 건강하 , 행복해지 , 다

시 만  등  한  지닌 말 , 만  미  사 과 사

 사 에 다운 다리   통  시 ”  미한다. “   티

트 지어  그  한   본 에 도 한 것  한 어  맞  립

 지하  한  언어 간   통  도 하고  하  

것”31)  지 처럼   다 한 어  용함  언어  

계  시 고 통  에 타  리  마 한다. 신우가 

단에  동포 강태걸   보  에  한 말  리  

 타  통  언어( )  시 다  사실  다시 한  

한다.

마 . 당신  비   신  돌  듯 곧 당 한  어  

  합 해 리 지 다가 고  가슴  내리  사했다. 상에

 본 가  공 한 사 었다. 얼마  고 하고 공 했  그 말  도 

30)   리 타 , 엄 ․ 태욱 역, ｢타  리｣, � 사상과 -

드 엠 티 강 �, 사 생각, 2000, 179쪽.

31) 우한용,  ,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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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 도  사했겠 가. 마  참다운  같  

사말 었다. 당신  내게 그  말 가 ‘  보 리’  한  갖고 

다  것  가 쳐주었고, ‘  마니  훔’  티 트  주 도 가 쳐

주었다. 그러  그 엇  가 쳐주었 도, 그가  했  말, ‘ 상  해

’  ‘ 마 ’ 에 포함 다  걸 그  지 못했다. 어찌 말뿐 겠

가. 통  한 계  든 언어가 다 그   에 포함 어 었

다.(305-306쪽)

상상  공감    처럼 통  언어에  비 다. 타 가  

같  할   리가  하  � 마 �  학  상상

 가 고 한  질   들어 체계  시

  향     것 다. 한 � 마 �   신   

티 트   언어  통해 주 동 가 하  계가 닌 역사

  몸  실어  주체  강 한다.  마지막에  린

 신  체  찾  향하   “지  심  티 트  

, 삶과 죽  경계도 없고  가 한  하도 없고 과 

 간격도 없고 망에  갖 뇌, 망상과 원죄가 다 겨  마 내 

다 마타  신 빛과 같  한 본 만 ” 곳 다. 가  

“ 귀, 갈망과 염원  가지고 우리 마 에 계  질 게 상주  

   필 하다”고 강 한다.   신  상상  

실   합하  낭만  하 도 하지만, 한편  민 주

 연주 에 한  사가 지닌 한계  월하여 사 통  연

 탕  한, 우리가 가  할 다  감  할   것 다.

5. 결

상  신  � 마 �에 재  주 동  러싼  사

 학  사  충돌 상  고, 에  학  상상   

어  하  가  엇 가  살펴보 다. � 마 �  상당한 

량  할 하여 산업연 , 고용허가 , 주 동  과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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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 에 한  사  사실주  다루고 다. 주 

동 들  업 에  린  당해도 할 에 없  도  

용  실 그리고 고용허가  시행에  시  체  단 과 강

 에 여  주 동 들   죽  근  민 가  

 역   보여 다. 민 가 에   특  가  시민들에게 

귀  리  태  취하지 못하  시  보 지 못하  것

다. 한편 과  결  꿈꾸  신우  3  신   택했다  

 주  경  시  다.  결  민  

 리  해도 민  재생산에 여하   비해 한  여  가 한 

  과  결  민 에 한 신  여겨지  다.

2000 에  개  지 한  여 과 결 한 주 동  

들  주 에 탕    도  시민 가   없   그 

체  격 차  들었다.  결 과 동시에 시민  득했  결

 주여 에 비해 그들에게  차별  용 었다. 여  철 한 

주 에 각한 가    실상  할  다.

컨  � 마 �에 재  주 동  재  러한 질  우  

근  민 가  주    , 간과 민   

  한다. 들  간과 시민, 생과 간  연 과 동

 리  근  주  허  폭 하  것 다.

� 마 �  러한  한계  극복하  해   

신우에 한 동 시 과  통해 독  하여  상상  공감  하도  

만든다. 타 도  같다  믿  통해 주 동 들  한  마

도 탈하  근 가  질  비 하고, 에 한 감과 연  

감  하여 에 한 감  창 한다. 가 가  러한 공

감   해 엇보다  통하  것  하다고 강 한다.

 통해 과 티 트  신 , 에  용어  포함한 어  다

하게 들  언어 원  계  시 고  통  에 

타  어들  것 다. 러한 통  언어  하  � 마 �  

학  상상  연주  민 주 에 한 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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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 시  향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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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ined Sympathy, Poetry of Communication

-Centered on the human rights and legal matter appeared on Namaste-

Eom, Mi-Ok

Namaste is the work that treats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legal matter for the marriage between migrant worker and Korean lady and the

nationality act in the realism.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onflict aspect between legal

narration and literary narration and looked into the possibility raised by the literary

imagination beyond the law

The continuous deaths of the migrant works, who are under the illegal stay restriction

and the compulsory deportation and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ecuted, show that the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state belongs to the citizens of specific nation. Meanwhile, the nationality act, which the

gender is discriminated in the patriarchy that the marriage between foreign male and

Korean female is exclusive and based on the pure-blood principle, is not being from the

one lining the territory of the national state. Namely, the migrant workers, who exist

being bared lives, all the rights being deprived, disclose the fiction of the modern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as the place asking back the continuity between human

and citizen, and between birth and nationality. Namaste, in order to overcome the legal

limit of such law, lets the readers form the imaged sympat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effect for the reliable friend. It creates the sensitivity for the human rights by stirring the

hostility against the injustice and the feeling of solidarity. Furthermore, the writ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o form the sympathy. It makes the grade of rank for

the linguistic resources void and attracts the batter into the communication place by letting

us hear various Nepali languages including the Tibetan myth and the terms related to the

religion through the ignition of Camil. The literary imagination of Namaste, which describes

such languages of communication, can enter in the legal order, which based on the jus

sanguinis and the nationalism and give the effect to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Namaste is the work that treats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legal matter for the marriage between migrant worker and Korean lady and the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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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the realism.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onflict aspect between legal narration and

literary narration and looked into the possibility raised by the literary imagination beyond

the law

The continuous deaths of the migrant works, who are under the illegal stay restriction

and the compulsory deportation and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ecuted, show that the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state belongs to the citizens of specific nation. Meanwhile, the nationality act, which the

gender is discriminated in the patriarchy that the marriage between foreign male and

Korean female is exclusive and based on the pure-blood principle, is not being from the

one lining the territory of the national state. Namely, the migrant workers, who exist

being bared lives, all the rights being deprived, disclose the fiction of the modern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as the place asking back the continuity between human

and citizen, and between birth and nationality. Namaste, in order to overcome the legal

limit of such law, lets the readers form the imaged sympat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effect for the reliable friend. It creates the sensitivity for the human rights by stirring the

hostility against the injustice and the feeling of solidarity. Furthermore, the writ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o form the sympathy. It makes the grade of rank for

the linguistic resources void and attracts the batter into the communication place by letting

us hear various Nepali languages including the Tibetan myth and the terms related to the

religion through the ignition of Camil. The literary imagination of Namaste, which describes

such languages of communication, can enter in the legal order, which based on the jus

sanguinis and the nationalism and give the effect to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Key words : Legal Narrative, Literary Imagination, Migrant 

worker, Human Rights, Citizenship, National State, Modern Sovereign 

Right, Homo Sacer, Sympathy,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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